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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1) SK하이닉스, 1조$ 클럽 가입
  - 5/27 종가 기준 시총 1.12조$(1,680조원).. 주가 +14.9% 급등
   • 삼성전자(5/6)·마이크론(5/26)에 이어 메모리 3사가 나란히 1조$ 클럽 동시 입성
  - 한국이 미국 外 최초로 1조$ 기업 2개 동시 보유국 등극
  - 과거 3대 호황(IT버블·차이나붐·동학개미)과 결정적 차이
   • 수요가 한국을 찾는 구조
   • HBM을 전 세계에서 SK하이닉스·삼성만 가능
  - 수요 우위 구조는 2028년까지 유효

2) 삼성·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 기초 자산 등락의 2배 연동
   • 방향이 맞으면 강력하지만, 횡보만 해도 변동성 손실로 원금이 녹는 구조
     (매일 ±5% 반복 시 한 달에 약 -10%)
  - 역대 테마 레버리지 상품(닷컴·차이나펀드·2차전지·메타버스) 공통 패턴
   • 가장 뜨거울 때 출시 → 대부분 고점 근처
   • 상품 출시 자체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신호
  - 산업 방향성과 진입 타이밍은 별개
   • 이미 보유 중이라면 목표 수익률 분할 매도·손절 기준 사전 설정 필요

3) Capgemini가 바라보는 AI… 와 반대편 생각
  - AI 전환이 IT 예산을 CEO·CFO 레벨로 격상시켜 TAM 확대
   • 파이프라인 120억$ 성장 중 ← '얼마나 버는지'와는 다른 얘기
  - 현실에 95% 기업이 Gen AI에서 ROI 미달, 
    Gartner는 2027년까지 에이전틱 AI 프로젝트 40%+ 취소 전망
   • AI 도입 어려움이 단기 외주 수요를 유지시키지만
   • 중장기 단순 아웃소싱 수요는 구조적 감소 불가피
  - IT 서비스 생존 전략의 핵심은 
    'AI로 대체되는 서비스'에서 'AI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서비스'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관건



● 상세 내용

1) SK하이닉스 1조$ 클럽 가입

   2026년 5월 27일, SK하이닉스가 
   최초로 시총 1조$를 돌파/
   당일 종가 기준 시총 1,680조원(약 1.12조$)
   주가는 약 230만원대에서 +14.9% 급등

   반도체ㆍ메모리 업종 기준 
   글로벌 1조$ 클럽 최근 진입 현황
	기업
	돌파 시점

	삼성전자
	2026년 5월 6일

	마이크론
	2026년 5월 26일 (화)

	SK하이닉스
	2026년 5월 27일 (수)



   → 한국이 미국 外 최초로 1조$ 기업 2개를
      동시에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아시아 전체로는 TSMC를 포함해 총 3개社
	* 전세계 기준 1조$ 클럽의 테크 기업은 총 13개 

  ㆍAI 붐이 본격화된 2023년 이전에는 
    애플·MS·사우디 아람코 등 5~6개에 불과했는데

  ㆍ이후 엔비디아·브로드컴·메타·테슬라 등이 
    잇따라 합류하며 약 2배가 늘었고

  ㆍ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에 합류하면서
    클럽의 무게중심이 AI 반도체 공급망 쪽으로 학실히 이동

* 다만, 시총은 주가에 따라 매일 변동하는 수치다보니
  아주 작은 외부 충격 (금리, 지정학적 이슈, 실적 쇼크 등)에도
  등락이 커서, 클럽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 자체도
  악재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거




   주가 퍼포먼스 비교
	기업
	2026년 연초比 상승률

	마이크론
	+245%

	SK하이닉스
	+215%

	삼성전자
	+149%

	KOSPI 지수
	+91%



   → KOSPI는 2025년 +76%에 이어 2년 연속 급등세
	* 2025년 +76%, 
  2026년 +91%.. 전례 없는 상승세 기록 중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받던 한국 시장이
  AI 반도체 집중 德에 글로벌 최고 성과 지수로 부상/
  디스카운트가 프리미엄으로 역전되는 데 걸린 시간..  2년



   급등 원인은 (아시디시피) AI 수요 폭발로
   메모리 칩 수급 불균형이 핵심
   - AI 데이터센터용 HBM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 1분기 메모리 칩 가격이 전분기比 2배 상승했고
    • 2분기에는 추가 +63% 상승 전망까지
   - 미래에셋증권은 수요 우위 구조가 
     2028년까지 지속될거라 분석
     (= 공급 과잉 리스크는 2028년 이후)

   시장 반응도 hot.. 너무 뜨거웠던 하루
   - KOSPI가 장중 +5.09% 급등, 8,457.09pt 사상 최고치 경신
   - 삼성전자 +8% 상승 (323,000원 신고가)
    • 노조 성과금 협상 잠정 합의로 
      파업 리스크까지 해소되면서 추가 호재로 작용
   - 삼성·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 첫날 두 자릿수 상승
     (레버리지 ETF는 아래 별도 채번)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증권사
	대상
	상향폭
	목표주가

	미래에셋증권
	SK하이닉스
	+18.8%
	380만 원

	미래에셋증권
	삼성전자
	+14.6%
	55만 원

	UBS
	마이크론
	3배 이상 상향
	—




	
※ 지금의 이 뜨거운 증시 상황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듯 하여
   우리 증시가 이전에 경험했던
   3대 호황 시기를 살펴보니,

  ① 1999~2000년 - IT 버블
   ㆍKOSPI가 1년 만에 +180% 급등
   ㆍ인터넷·닷컴 기업 열풍으로 개인 투자자 대거 유입
   ㆍ이후 2001년 급락.. 거/품/붕/괴/
   ㆍ지금과의 공통점은
     신기술(인터넷 vs. AI) 테마인 점과 개인 투자자 과열 유입

  ② 2005~2007년 - 차이나 붐
   ㆍKOSPI 1,000pt → 2,000pt 돌파/ 사상 첫 2,000선
   ㆍ중국 경제 고성장에 따른 수출 호황이 배경
   ㆍbu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
   ㆍ지금과 공통점: 외부 수요(중국 vs. AI 데이터센터) 폭발이
     한국 제조업을 견인

  ③ 2020~2021년 - 동학개미 운동
   ㆍ코로나 이후 KOSPI 1,400pt → 3,300pt, 약 +135%
   ㆍ개인 투자자 주도, 레버리지 ETF·테마주 열풍
   ㆍ2022년 금리 인상 사이클로 급락
   ㆍ공통점: 가장 직접적인 선례로
     레버리지 ETF 열풍, 개인 투자자 과열, 고점 이후 조정 

 → 호황때 모습은 유사하지만, 중요한 한가지가 다르죠

    앞에 3번의 호황 모두 한국이 수혜를 받는 구조/
    한국 기업이 그 기술의 핵심 공급자였던 적은 無

    지금은.. AI 인프라 핵심 부품 HBM을
    전 세계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만 만들 수 있는 구조

    과거 호황이 '수요를 따라간 것'이라면
    지금은 '수요가 한국을 찾는 것'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이번 사이클이 이전보다는 더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2)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F란 뭔가
   - 한마디로,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 삼전 주식 1개를 사는 대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묶음'을 한 번에 매수
   - 여기에 레버리지(지렛대)가 붙어서
    • 기초 자산이 +10% 오르면 → +20%
    • 기초 자산이 -10% 내리면 → -20%
   -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연계한 펀드
   -『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 짜리 상품 』

   실제 錢 예를 들어보면
   -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면     
	날
	시장 등락
	일반 ETF
	레버리지 ETF (2배)

	1일
	+10%
	1,100만원
	1,200만원

	2일
	-10%
	990만원
	960만원



    • 시장은 거의 제자린데 
      내 돈은 960만원.. 엥? 40만원 손실

   왜 이런 계산이 될까.. 바로 '변동성 손실'
   - 1,000만원 → +20% → 1,200만원
   - 1,200만원 → -20% → 960만원
  → 오르고 내리면 본전일 것 같지만, 레버리지는 X
     이걸 변동성 손실(Volatility Decay) 이라고/
     횡보장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녹아내리는 구조라는 거

   지금 시점에 이 상품이 나온 배경은
   3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배경
	내용

	수요
	SK하이닉스 1조$ 달성, 반도체 테마 과열

	공급
	증권사 입장에서 지금이 팔기 최적 타이밍

	구조
	HBM 글로벌 1·2위를 한 상품에 묶은 희소성



   - 워낙 시장이 상승장이고, 그 주역들의 성장세가 커서
     그 두 종목을 묶어서 2배짜리로 팔겠다는 것

   역대 유사 상품 출시 사례와 그 결과를 보면   
	시기
	상품
	배경
	결과

	2000년
	인터넷·닷컴 테마 펀드
	IT 버블 정점
	이후 -80% 급락

	2007년
	차이나 펀드 열풍
	중국 붐 정점
	2008년 금융위기로 반토막

	2021년
	2차전지 레버리지 ETF
	전기차 테마 과열
	2022년 -60~70%

	2021년
	메타버스 테마 ETF
	메타버스 열풍
	1년 내 -70%



   - 패턴이 보이죠?
    • 테마 상품은 그 테마가 가장 뜨거울 때 출시
    • 그리고 그 시점은 대부분 고점 근처였다는거
   → 월가 격언을 인용하면,
      '상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신호'

   지금 상품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니 괜찮을거다! .. 그렇기는 함
   - 산업 자체는 진짜
    • HBM은 테마가 아니라 실제 AI 인프라의 물리적 병목
    • 2028년까지 수요 우위 구조는 구조적으로 유효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이 둘을 대체할 공급자가 현재 無

   -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분명
    • 상장 첫날 급등 자체가 과열 신호
    • 레버리지 특성상 횡보만 해도 손실 (변동성 손실)
     ▷ 예를 들어, 매일 +5%, -5%를 반복하는 20거래일이면
        일반 ETF는 거의 제자리지만
     ▷ 레버리지 ETF는 원금의 약 90% 수준으로 감소
     →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달에 10%가 녹는 구조
    • 개인 투자자 과열 유입
     ▷ 사전 교육 신청자 10만명, 이수자 9만명 돌파
     ▷ SK하이닉스 급락 당시 마지막 1시간 거래량의 
        최대 60%가 레버리지 관련 물량 (UBS 추정)
     →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더 키우는 구조

   그래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
   - 산업 시황이 좋다는 것과,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 문제
    • 방향이 맞다 ≠ 지금 진입이 맞다
   - 모니터링 포인트 3가지
    ① HBM 가격 추이: 분기별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②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 SK하이닉스 수요의 직접 선행지표
    ③ 2028년 이후 공급 과잉 신호: 마이크론·중국 CXMT 추격 속도


	
※ 어제 상장 첫날 +27%까지 튀는걸 보며 (종가 기준 17~18%)
   '나만 못 탔나' 싶을 수 있지만..

   레버리지 ETF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교훈은
   '좋은 산업 + 나쁜 타이밍 = 나쁜 투자'

   IT 버블, 차이나 펀드, 2차전지 레버리지..
   모두 '가장 뜨거운 날' 이후의 얘기가 있었다는 점/
   조정 구간이 왔을 때,
   그냥 현물로 차분히 들어가는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가능성 충분

   /
  
   But 이미 들어가신 분들의
   어제의 수익은 진짜죠

   오늘 이야기의 주안점은
   '나쁜 상품이니 어여들 파세요'가 아니라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을 때 강력한 도구지만
   출구 전략도 미리미리 세워두십사 하여

   • 목표 수익률에서 분할 매도할 것인지
   • 어느 선에서 손절 기준을 잡을 것인지

   요 두가지 정도만 미리 염두에 둔다면
   레버리지도 충분히 매력적인 도구 

   /

   브리핑에서 웬만해선 주식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워낙 시장 관심이 쏠려있는 통에
   오늘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자 했슴다 
  




3) Capgemini가 바라보는 AI..와 반대편 생각

   Capgemini가 주장하는 것

   ① AI → IT 예산 확대 → 우리(Capgemini)에게 더 많은 기회
    - 어떻게?
     • AI 도입 
       → 단순 IT 업그레이드가 아닌 전사적 운영 변화
        → IT 부서 예산 + 경영/재무/운영 예산까지 접근 가능
         → 총 가용 시장(TAM) 확대
          → 해서 Capgemini 수주 기회 증가
    -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 것들
     • 	AI가 CIO 결정이 아닌 CEO·CFO 레벨의 전략 의제로 격상
     • 단순 납품자 →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 심화
     • 특정 산업·기능에 집중되지 않은 더 넓은 포트폴리오
     • 규제·데이터 주권 수요(소버린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

	* 실제로 AI 전환은 IT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 이슈가 되고 있음.. 방향성 맞음

* 그러나 예산이 확대된다고 해서 
  반드시 외부 컨트랙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님/
  내부 역량 강화에 더 많이 쓰일 수도 있음



   ② 파이프라인 120억$ → 성장 중
    - 짚고갈 포인트
     • 실제 수주 전환율은? (업계 평균 20~30%)
     • 파이프라인 성숙도는? (Early-stage vs. Late-stage)
     • 경쟁 입찰 여부
     • 평균 계약 기간과 단가
     • 이전 파이프라인比 실제 전환 실적
	* 파이프라인 숫자는 '얼마나 바쁜가'는 보여주지만
  '얼마나 버는지'와는 다른 얘기 → 희망고문



   ③ AI는 위협이 아닌 기회
    - Capgemini가 그리는 그림
     • AI 자동화 → 단순 업무 효율화 
        → 더 복잡한 컨설팅 수요 창출 → 우리가 그걸 담당
    - 현실은 미정
     • AI 자동화 → 단순 업무 효율화 (여기까지는 ok)
       → (여기서 분기) (A) 더 복잡한 작업 외주 (Capgemini 기대)
                        (B) 내부 역량으로 흡수 (고객사 선택 가능)
     • Capgemini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있음
	기술 전환
	당시 우려
	실제 결과

	클라우드 전환
	온프레미스 IT 수요 감소
	IT 서비스 시장은 오히려 성장

	ERP 도입
	커스텀 개발 수요 감소
	SAP·Oracle 구현 컨설팅 증가

	모바일 전환
	PC 소프트웨어 수요 감소
	앱 개발 시장 신규 창출



	*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 있는게

  AI는 이전 기술 전환과 근본적으로 달라/
  클라우드·ERP는 도구였지만, 
  AI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자체를 자동화

  즉, 컨설팅의 핵심 가치인 '전문가의 판단'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좀 다름




	
※ 전문가 인사이트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① 고객사, 외부 IT 컨트랙터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

  - 79% 기업이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 (Writer.com, 2026)
  - 95% 기업이 Gen AI에서 ROI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존재 (2025)
  - Gartner: 2027년까지 에이전틱 AI 프로젝트의 
    40% 이상이 취소될 것 (기술 실패가 아닌 조직 준비 부족 때문)
  - ISG: AI가 기술 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모듈형 서비스로 IT 스택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
    즉, 외부 의존도 재편 가능성

 → AI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가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 내부 AI 역량이 성숙해질수록, 
   단순 반복적 IT 아웃소싱 수요는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IT 서비스 생존 전략은 
   결국 '전략적 파트너'로 포지션 이동이 필요

 ② 파이프라인이 실제 수주로 전환될지 미지수

  - ISG 2026 예측: AI 유스케이스 중 생산 단계에 있는 비율이
    15% → 30%+로 증가는 했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 예상
  - 비용과 타임라인이 증가하면서 
    손익 측정이 어려워지는 문제 부각
  - 헤드카운트 감소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AI는 기대 이상의 성과
   ㆍ단, 재무적 성과 측정이 핵심 과제
  - PwC: 89%의 리더가 기술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응답(2026)

 → AI 프로젝트는 
    POC(개념검증) → 파일럿 → 프로덕션 단계를 거치며
    중간 탈락률이 高

    주목해야 할 진짜 지표는 
    파이프라인 규모가 아닌 수주 전환율과 프로젝트 완료율

 ③ 시장 현실은 'AI 자동화로 단순 코딩·유지보수 수요 감소'

  - 85% 개발자가 AI 코딩 도구를 정기적으로 사용,
    62%가 최소 1개의 AI 코딩 어시스턴트에 의존 (itransition, 2026)
  - BCG: 향후 2~3년 內 미국 직업의 50~55%가 AI로 재편
   ㆍ대체 아니고 역할 변화 (2026)
  - Stack Overflow: 코드 수요는 무한.. AI가 오히려 
    개발자 일자리를 더 만든다 (2026)
  - CNN: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자리 소멸은 과장.. 오히려 성장 중 (2026)

 → 단순 코딩 자동화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곧 IT 서비스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아
    (제번스 역설 적용) 효율이 높아질수록 
    총 수요는 오히려 증가.. 다만 수요의 질적 변화가 핵심
	감소하는 수요
	증가하는 수요

	단순 코딩·유지보수
	AI 아키텍처 설계

	반복적 테스트
	데이터 거버넌스

	기본 IT 지원
	에이전틱 AI 통합

	단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소버린 AI 구축



 ④ Accenture, IBM도 동일한 논리로 경쟁 중 (TBR, 2026년 5월)

	기업
	AI 전략 핵심
	강점

	Accenture
	Palantir Business Group 출범, 
Faculty(AI 데이터사이언스) 인수, 
FDE 모델 선도
	규모(650억$+ 매출),
전략 컨설팅

	IBM Consulting
	Confluent(실시간 데이터), 
Hakkoda(데이터 전환) 인수
	엔터프라이즈 레거시 통합

	Capgemini
	Syniti(데이터관리), 
WNS(에이전틱 AI 딜리버리), 
Piterion(제조 AI) 인수
	산업별 특화, 소버린 AI

	HCLTech
	Wobby, Jaspersoft 인수
	엔지니어링 역량


 - TBR: 물리적 AI(Physical AI) 와 FDE(현장 밀착형 엔지니어) 모델이 
   차세대 경쟁의 핵심

 → Capgemini가 차별화 포인트로 주장하는 것들
    ①유럽 소버린 AI ②산업·제조 특화 ③OpenAI 파트너십

    근데 모든 동종 플레이어가 
    동일한 클라우드 파트너(AWS·구글·MS)와 비슷하게 협력 중

* 모든 IT 서비스 기업의 과제는

  'AI로 대체되는 서비스'에서
  'AI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서비스'로 
  포트폴리오 전환과 속도가 패권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제일겝니다





	
* 5월 동향 종합 리뷰를 
  차주 월요일에 공유 예정입니다

  좋은 하루~




* 주요 출처
-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ai-boom-puts-sk-hynix-cusp-1-trillion-market-value-2026-05-14/
-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sk-hynix-crosses-1-trillion-market-cap-on-ai-boom-4711043
- https://www.cnbc.com/2026/05/06/samsung-electronics-ai-chip-rally-kospi-record-1-trillion.html
- https://247wallst.com/investing/2026/05/27/14-companies-now-worth-over-1-trillion/
- https://www.capgemini.com/news/press-releases/capgemini-reports-first-quarter-2026-revenues/
- https://www.tbr.com/research/it-services-vendor-benchmark-2026-q1/
